
 

 
 

 

 

 

TIME 2022 년 11 월 7 일 자 CEO 인터뷰 

에브리봇 - Engineering Excellence (에브리봇 CEO 정우철) 

  

세탁기와 식기세척기 그리고 진공청소기의 발명은 가사노동에 큰 혁명을 불러일으켰으며, 이제 

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이 더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. 그 가운데 ‘에브리

봇’은 바닥 청소용 로봇 청소기 쓰리스핀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. 

  

한국인들은 예로부터 ‘온돌’ 난방을 선호해 왔고 항상 바닥 청결을 중요하게 여겨왔다. 에브리봇

은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융합해 발전시켰다. 

  

쓰리스핀은 에브리봇의 5세대 로봇청소기로 날렵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,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

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한국 산업에 대해 존경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. 슬림한 디

자인으로 침대 아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청소가 가능하고, 11개의 장애물 감지 센서가 가구와 

물체를 미리 감지해 부딪힘을 최소화하고, 2시간 동안 배터리 1회 충전으로 120분 이상을 청소 

할 수 있다. 7가지 청소 모드가 한 번의 터치로 작동하며, 제품 디자인 측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

받아 디자인상을 수상했다. 

 

에브리봇 정우철 대표는 “우리는 물걸레 로봇청소기로 더 꼼꼼하고 쉽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

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“ 에브리봇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 로봇 가

전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이지만 업계 평균 15% 성장 수치에 비해 50%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

고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. 

  

그는 “창립 이후 약 7년의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이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

자 한다”며, “우리는 최대한의 개발 및 운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한국인이

라 볼 수 있다.”라고 말했다. 

  

에브리봇은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2021년 7월 주식가치 28달러로 첫 상장한 이후 더욱 긍정적인 

결과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. 올해 3월 41달러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

해 여타 시장과 함께 가격이 하락했지만, 현재 주가가 30달러까지 회복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

다. 

  

전 세계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에브리봇의 긍정적인 주가 곡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  투자

자들은 에브리봇의 재무 실적에 인상적인 느낌을 받음은 물론, 에브리봇의 R&D 분야에 자본을 투

자하고자 하는 정우철 대표의 전략에 주목했을 것이다. 단기적으로는 중국 파트너와 함께 차세대 

로봇 걸레를 개발하고 있는 반면, 장기적으로는 홈 서비스 로봇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 정

우철 대표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. 

  



 

 
 

 

 

 

가정용 로봇은 이전에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지만, AI 기술이 급

속하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현재 우리의 삶에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 최근 연구에 따르

면 가정용 로봇이 업무 자동화로 인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가져다주면서, 시장 

성장세가 연평균 약 15.5%를 기록하고 있고 2025년에는 85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

고 있다. 

  

"홈 서비스 로봇은 곧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."라고 정우철 대표는 예

측하고 있다. "우리는 주인이 잠에서 깼다는 것을 로봇이 감지하고 불을 켜는 기술까지 꽤 쉽게 

도달할 수 있었습니다.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소비자가 무엇을 할 

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,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

의 뇌에 해당하는 AI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입니다. 우리는 지금 이런 종류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

다." 

 


